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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y life stress and family values 

on marital stability among middle-aged couples. The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302 men and 

women aged 45–64 who had been married for more than 20 years and were living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SPSS 21.0 Package. First, Cronbach’s 

alpha was calculated to measure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that assessed the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The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degrees 

of family life stress, family values,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he subjects. Finally,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ed the subjects’ marital 

stabil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 of family life stress in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an value. Of all the sub-scales of family life stress, the subjects 

were found to experience the most stress from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pressure, followed 

by family relationships, a sense of loss within a family,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Therefore, 

financial problems were one of the critical stressors for middle-aged married couples. Also, for 

this demographic, the levels of family values and marital stability were higher than the medians.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박주희(pjh@sungshin.ac.kr)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22권 4호 2018. 11

－18－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stability in middle-aged couples were identified to be family 

relationship stress, financial stress, subjective economic status, family values, stress related to work–
familycompatibility,religion,andage.Thedegreeofmaritalstabilitywashigherinmiddle-agedcouplesa

stheirstresslevelsfromfamilyrelationshipsandfinancialproblemswerelower.Moreover,thehigherthes

ubjectiveeconomicstatusandthemoretraditionalthefamilyvalues,thehigherthedegreeofmaritalstabili

ty.Finally,marriedcoupleswhowerereligioushadalowerlevelofstressfromwork–family compatibility, 

and the younger the couples, the higher the degree of marit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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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한국의 결혼과 가족은 그 구조, 기능, 가치

관에 있어서 급변해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거나 늦추고 있으며 기

혼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1990년 한국사회의 조이혼율은 1.1건에서 2003년 

3.4건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 뒤 2017년 현재에는 2.1

건 정도의 수준으로 다소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중년세대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다(통계청, 2018). 또한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남자 평균 이혼연령은 47.6세, 여자 평균 이

혼연령은 44.0세이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

은 3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통계청, 2018). 20년 전인 과거에는 혼인지속기간

이 길수록 이혼율도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결혼 20

년 이상의 중년기와 황혼기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5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났다. 이와 같이 중년층 

부부들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

는 결과는 그만큼 중년기 시기는 안정적인 결혼생활

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생애발달과정상 청년기의 

활기와 자신감이 상실하고 각종 성인병을 진단받는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시기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경험은 결혼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확

대되면서 2018년 현재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통계청, 2018) 은퇴 이후 부부로서 함께 생존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자녀수 또한  줄어듦

에 따라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지 기간(empty nest stage)이 연장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년기의 결혼생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중년기의 특성 및 결혼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

의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다(정옥분, 

2008). 직업적으로는 수입이 가장 많아지고 높은 지

위를 획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중년기의 

심리적 위축감과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

다고 한다(김명자, 1989). 더욱이 중년기의 시기는 

가족원 돌봄의 부담이 고조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환경적 변화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결혼의 안정성을 위

협할 수 있다. 특히 중년기 가족원의 돌봄 문제는 나

아가서 중년 부부의 미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원인

이 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결혼생활을 위

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부모부담의 경

우 201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7.3%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 5.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

야 하는 상황이다(통계청, 2017). 중년기 코호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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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붐 세대의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베이

비부머 71%가 부모세대가 생존해 있는데 이 중 68%

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43%는 지난 2년간 노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13). 또한 베이비

부머 가계의 자녀 양육과 교육비의 지출과 보건의료

비의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중년기 기혼남녀는 노부모 부양부담과 자녀 부양부

담으로 인해 가족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결

혼생활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

중년기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생활의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급격한 가

치관의 변화에 따른 중년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에 대

한 인식 차이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오늘

날 중년세대는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급격한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중년세대는 가

족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배우자간의 역할기대에 있

어서 더욱 심한 역할갈등을 겪을 수 있고 결혼안정

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가

족관에서 금기시하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변해가고 있으며 중‧노년부부들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부는 불행한 결

혼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상호간의 복리를 위해 이혼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따라서 중년세대의 가족가치관의 인식 수

준은 결혼안정성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반이 되는 행복한 

결혼생활의 추구는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하다. 중·노년기 이혼의 증가현상이 앞으

로도 지속될 전망임(이현심, 2015)을 고려할 때 중년

기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한 가족자원을 강화하고 행

복한 결혼생활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

다. 이에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

다(신현주·전귀연, 2008).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정선영, 2006; 조유리, 2000), 

원가족과의 관계와 결혼의 안정에 관한 연구들(이영

희·이윤주, 2011),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관련 특

성 변인(윤나경, 2012)등에 초점을 두어 부부간의 관

계나 개인·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

로 결혼안정성을 탐구하였다. 결혼안정성의 의미가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라는 관점(Booth, 

Johnson & Edward, 1983)으로 본다면 결혼안정성의 

중요함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

성이 강조된다. 결혼의 안정적 유지는 부부간의 기

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결

혼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비

롯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

레스,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인적‧재정적‧사회적 가

족자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

안정성은 그 영향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상당히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제

대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

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탐구

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을 위한 가족자원의 강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

기 부부의 이혼예방 및 건강한 결혼에 기여하고 가

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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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에 관한 개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결혼안정

성을 결혼이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생애 주기적

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등의 

가족해체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Lewis & Spanier(1979)는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지속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결혼관계의 유지, 또는 

붕괴라는 상반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결

혼안정성을 이혼할 의향이 있거나 현재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가를 보는 측면이

다. Booth et al.(1983)은 결혼안정성을 결혼의 지속

이나 해체의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니라, 연속상의 

개념으로 보고 결혼생활에 대한 성향이 안정적 관계

의 유지와 불안정한 상태의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

는가로 측정하였다. 즉 결혼안정성은 결혼관계를 유

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며, 결혼의 불안정성은 부부

가 현재의 역기능적인 결혼을 유지하기는 하나 장래

에 결혼관계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윤경자(2010)와 윤나경,(2012)은 결혼의 불안정한 결

혼을 건전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결혼관계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 외 연구자들은 결혼

안정성을 부부들이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박성은, 2010; 선희라, 2013).

한편, 부부들의 현재 결혼생활의 만족 또는 불만

족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부부들에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부부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및 이혼 후의 불확실한 삶

에 대한 염려로 실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

을 고려하여, 부부들의 결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장

래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의향을 포함시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는 상이한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생

활의 다양한 인적‧재정적‧사회적 가족자원을 활용하

여 성인기 이후 당면하는 인간발달상의 성적, 심리

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부부

는 결혼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에 따라 결혼생활의 만족정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

와 상관없이 장래결혼생활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향

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것

은 반드시 부부들의 결혼의 긍정적인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개념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결혼

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Gottman(1994)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을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개념을 서

로 다르게 구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관련하는 다양한 특성과 요인

의 규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결혼

관계에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을 유지시키

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를 결혼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2. 중년기 가족생활 스트레스 및 가족가치관 

1) 중년기 가족생활 스트레스

(1) 중년기의 정의 및 특성

생애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다양한 요인

들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인생주

기의 어느 기간을 중년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Havighurst(1972)는 생애

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여 아동기 초기(0~6세), 아동

기 중기(6~13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 초기

(18~30세), 중‧장년기(30~60세), 노년기(60세 이후)의 

단계별 특성과 과업을 설명하였다. Erikson(1968)은 

40~65세를 중년으로 정의했다. 김명자(1989)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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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를 중‧장년기로 정의하고, 가족 주기적 관점, 개

인적 발달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중년기의 특성

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

기의 구분은 학자마다 그 범위가 유동적이고 상이하

여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에 초점을 두고 은

퇴 및 사회적 역할의 최종 시기를 65세 미만으로 판

단하여 45세~64세를 중년기로 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인생에 있어 중년기의 시기는 사회적‧경제적

으로 사회적 지위획득과 수입에 있어서 절정기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사회적‧경제적인 성취보

다는 은퇴에 대한 불안과 생애 주기적발달상 많은 

기능의 하강을 느끼는 모순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 

Lamann & Riedmann(2009)는 중년기의 특성에 대

해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

을 벗어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

고 안정적이기는 하나, 노부모의 병환 등이 생기며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높아지는 시기로 규정

하였다. Livson(1981)은 중년기의 뚜렷한 특징을 신

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노화, 실직과 퇴직, 노후준

비에 대한 부담과 불안,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에 직면함으로써 활력을 상실하고 심리적 불안이 높

아지는 것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들에 대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고 하였다. Brim, Ryff & Kessler(2004)는 중

년기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심각한 사

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하였

다. 중년기 시기의 이러한 전형적 특성들은 그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가족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개인이 생애 주기적으로 당면한 다

양한 역할기대와 수행을 중심으로 각기 경험하게 된

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

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단일한 정의는 없으며 스

트레스는 그 원천에 따라 중대한 생활사건(major 

negative life events)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적 

생활사건(minor daily hassles)에서 기인한 스트레스

로 구분 할 수 있다(장은선, 2007). 중대한 생활사건

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란 본인이나 가족이 당면한 심

각한 질병, 사랑하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이별, 직업

의 상실 등과 같은 외상(traumatic)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반면에 일상적 생활사건

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 생활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인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 갈등, 일·가정 양립의 갈등,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다. 일상적 생활사

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는 중대한 생활사건에서 기

인한 스트레스보다 그 영향력은 적을 수 있으나 매

우 빈번히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조하·신희천, 

2009). 특히 중년기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절정기인 

동시에 인생 후반부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중년기는 

성장기 자녀의 독립과 및 노후생활 대책을 미리계획

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조추용·송미

영·이근선, 2009),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고 은퇴한 

중년 후기 이후의 노후기간이 연장되면서 노년기를 

앞둔 예비 노인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대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박지수, 2007). 또한 가족관계 측면

에서도 중년기에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이

제까지 기능해 왔던 부모 역할이 축소되고 독립한 

자녀의 빈자리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하기 쉽다(김귀

애·홍창희, 2012). 또한 중년 남성의 경우, 직장의 

은퇴 및 실직은 자신의 존재감과 사회적 지위를 상

실하는 사건으로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기 쉽다(이승

원·김동배·이주연, 2008; 강양희, 2016). 취업 중

년여성의 경우도 직장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상

실과 소득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심리적 안정

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제은·태영숙, 

2014).

강인(1990)은 중년기는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 발

생빈도 및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관련한 갈등에서 기인한 

생활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오명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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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주부의 경우 직

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

레스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였고 전업

주부의 경우는 자녀양육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에

서 오는 스트레스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자녀돌

봄에 대한 가족 지지자원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더욱 높은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ark & Liao, 2000). 박지현과 김태현

(2011)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과 가족

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중년기 가

족생활 스트레스란 중년기에 경험하는 역할긴장 및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문제, 가족상실감, 

경제적 문제, 일‧가정양립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각의 경험 정도를 살펴보겠다.

2) 가족가치관

가치는 그 적용의 범위가 광범한 만큼 개념의 정

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치

는 ʻ행위의 이용 가능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개념ʼ
이라고 정의된다(임희섭,1994). 즉 가치관은 인간의 

삶속에 내재하고 있어 사고, 행동, 태도 등에 대하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값어치를 부여하는 하는 것

이다. 이는 선호와 구분되는 개념이기도하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핵가족의 구조를 선호하지만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전통적 가족 및 결혼관에 토

대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상의 가치관에 관한 정

의를 바탕으로 가족가치관이란 동일 세대에 사람들

이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가족에 대해 갖는 태도 및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은 같은 세

대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에 초점을 둔 다수의 

연구들을 보면(김경신·이선미, 1998; 이삼식, 2006), 

배우자 선택 및 결혼의식 및 태도, 결혼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대체로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족가치관

이 개인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다분히 결혼생활의 안정성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혜영 외

(2007), 은기수(2005)의 연구결과 가족가치가 보수적

이고 전통적인 경향이 결혼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기혼자들의 

가족가치관 흐름이 그들의 결혼생활의 유지 및 안정

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중년기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결혼안정성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관계를 다룬 다

수의 연구들은 주로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 있다. 이정은과 이영호(2000)는 남편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

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전춘애와 박성연(1996)

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

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섭(2006)

은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높아지는 시기로 재정

적 압박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안

정은 중년기 가족의 복지감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다고 강조하였다. 임효영과 김경신(2001)은 기혼여

성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생활만족도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 외 연구들은 중

년기 이후의 결혼생활의 회의감과 스트레스가 심할

수록 이혼 등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의 안정성

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시연·서

영석, 2010; 김길현·하규수, 2012).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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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의 가족관계 측면의 다

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경제적 부담과 가족상실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중년기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은 부부의 결혼생활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가족가치관과 결혼안정성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

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함께 뒤섞여 가족의 갈등

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하은하, 

2002) 가족가치관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족가치관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를 직접 살펴 본 연구들이 매우 부족

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관과 결혼만족

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

겠다. 초기의 연구인 Lye & Biblarz의 연구(1993)에 

따르면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일수록 전통

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부부에 비해서 부부의 결혼

관계 만족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ckelson, Claffey & Williams(2006)의 연구에서도 

전업주부 아내들의 양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는 그들

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태현과 박주희(2005)의 연구에 따르

면 부부가 양성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전통

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부부들에 비해 부부들의 부

부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만족도, 갈등해결 만족도 

등 전체적인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온정(2007)의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국제결혼부부의 남성은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

을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한 부부의 과반수 정도가 성

격차이로 이혼하는 실태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는 성격차이의 그 내면에 가치관, 생활양식, 신념

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합리적인 가족가치관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예측된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및 생활수준, 종교

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안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윤경자, 2010; 정연표‧이홍직, 2011; 

김송미, 2012). 반면 성별에 따른 결혼안정성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어(서해정, 

2008; 이소영, 2010)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들을 

보면, Martin & Bumpass(1989)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한 수 있는 요인으로 연령을 

지적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은(김득성, 1992; 조은영, 

2003)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Heaton(2002)도 연령적으로 성숙

에 이른 다음 결혼할 경우 결혼의 안정도 높아진다

고 보고하였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홍백의 외(2009)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결혼안정성은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김태현과 전길양(2002), 임

은혜(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

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박

성은(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결혼안정

성과 유의미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되

지 않았다.

또한 종교의 경우 김미숙과 김명자(1990)의 연구

에서 일치하는 종교를 갖는 부부가 일치하지 않는 

종교를 갖는 부부에 비하여 결혼안정성의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 반면 Heaton & Albrecht(1991)는 종교

생활의 참여 유무는 이혼과 별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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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표집방법

중년기 기혼남녀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45

세∼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

녀를 연구자 및 보조연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의

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혼남녀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를 제외한 30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답을 기입하는 자기보고식(self-administred)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2월 1일부

터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의 

신로도를 검증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

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2)

변인 분류 N %

성별
남성

여성

109

193

36.1

63.9

연령

40대

50대

60대

140

112

50

46.4

37.1

16.6

학력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졸이상

128

137

37

42.4

45.4

12.3

종교
유

무

223

79

73.8

26.2

주관적 

경제수준

나쁜편이다

보통이다

좋은편이다

17

199

86

5.6

65.9

28.5

계 302*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

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종교, 주관적 생

활수준을 분석 결과<표1>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3.9%, 남성이 36.1%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

가 46.4%, 50대 37.1%, 60대는 16.6%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약 53.4세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42.4%, 대졸이 45.4%, 대학원 졸 이상은 

12.3%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있다가 73.8%, 종요

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였으며 주관적 경제

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다가 65.9.3%, 좋은

편이다 28.5%, 나쁜편이다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 et al. 

(1983)의 척도를 전춘애(1994)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이 시간을 따라 변화하

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결혼생활에서 어떤 문제

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관계에 대한 정

서적․인지적 평가에서 실제 이혼이나 별거 고려 등 

행동적 성향까지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ʻ매우 그

렇다ʼ 1점, ʻ자주 그렇다ʼ 2점, ʻ가끔 그렇다ʼ 3점, ʻ거
의 그렇지 않다ʼ 4점, ʻ전혀 그렇지 않다ʼ에 5점을 부

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하도록 긍정적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 = .88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가족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족생활 스트레스는 McCubbin 

등(1982)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를  박지현(2009)이 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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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

관계 영역 8개 문항, 경제문제 영역 4개 문항, 일‧가
족양립문제 영역 4개 문항, 가족상실감문제 영역 2

개 문항의 총1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문항은 5

점 Likert식 척도로서, ʻ매우 그렇다ʼ 1점, ʻ자주 그렇

다ʼ 2점, ʻ가끔 그렇다ʼ 3점, ʻ거의 그렇지 않다ʼ 4점, 

ʻ전혀 그렇지않다ʼ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가족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

든 문항을 역코딩 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

뢰도는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 = 

.85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에서는 가족생활

영역은 Cronbach α = .80, 경제문제영역은 Cronbach α 

= .77, 건강 및 가족상실감 영역은 Cronbach α = .74, 

일-가정양립영역은 Cronbach α = .68으로 나타났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미정과 정혜은

(2010)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ʻ
매우 그렇다ʼ 1점, ʻ자주 그렇다ʼ 2점, ʻ가끔 그렇다ʼ 3
점, ʻ거의 그렇지 않다ʼ 4점, ʻ전혀 그렇지않다ʼ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가치관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자녀 필요성 문항을 제

외하고 역코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의 각 

총 점수는 중간점수 3점을 기준으로 3점 보다 높은 

경우 전통적 가족가치관으로, 3점 보다 낮은 경우는 

현대적 가족가치관의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가치관은 Cronbach α

=.74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선행 연구에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진 변인들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변수 문항 신뢰도

독립

변수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8 .80

경제문제스트레스 4 .77

일‧가정양립스트레스 4 .68

가족상실감스트레스 2 .74

전체 18 .85

가족가치관 6 .74

종속변수 결혼안정성 10 .88

통제변인

성별(남자=1, 여자=2)

연령(연속변수)

교육(1=고등졸, 2=대졸. 

3=대학원졸 이상)

주관적 경제수준

(1=하, 2=중, 3=상)

종교(1=있음, 0=없음)

5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 스트레

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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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

스 전체 평균 3.07점(SD=.58)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 3.13점

(SD=.79)로 가장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가족관계 스트레스요인이 3.11점(SD=.64), 가

족상실감 스트레스 요인 3.02점(SD=.94), 일‧가정양

립 스트레스가 요인이 3.01점(SD=.58)의 순으로 중

년기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경

제적 스트레스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가치관의 경우 3.31

점(SD=.64)로 나타났으며 결혼안정성은 3.24점(SD 

=.84)으로 나타나 각각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조사대상 기혼남녀의 경우 가족

가치관은 다소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생활 역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

변수 평균
표준

편차

가족생활 

스트레스

전체 가족생활 스트레스

경제문제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3.07

3.13

3.11

3.02

3.01

.58

.79

.64

.94

.58

가족가치관 3.31 .63

결혼안정성 3.24 .84

2.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 영향 요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

관,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특성이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각 변인들의 상

관관계를 통한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Durbin-Watson

계수를 통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각각 2.03, 

2.09로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

저 <모델1>은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결

혼안정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표 5>와 

같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7.0%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적 경제수준(β

=.36, p<.001), 연령(β=-.17, p<.001), 종교(β=.16, 

p<.01), 성별(β=.1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경제수준, 연령, 종교, 

성별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남성

인 경우가 결혼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통제변인,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

치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이다<표 5>. 그 결과를 보면, 독립변

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53.0%로 1단계에서 보다 

16.0%p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β=-.60, p<.001), 경제적 스트레스(β

=-.41, p<.001), 주관적 경제수준(β=.32, p<.001), 

가족가치관(β=.26, p<.001), 일‧가정 양립스트레스

(β=-.25, p<.01), 종교(β=.18, p<.001), 연령(β

=-.1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경

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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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가

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

혼안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가족관계스트

레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

2. 연령 -.26** 1

3. 교육 .07 .14* 1

4. 생활수준 .12* .04 .14* 1

5. 종교 .12* .06 .05 -.06 1

6. 가족관계 스트레스 -.05 .13 -.21** -.15* -.30** 1

7. 경제 스트레스 .03 .18* -.15* -.14* -.15* .75** 1

8.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04 .06 -.10 .22** -.28** .77** .52** 1

9.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07 .10 .03 -.22** -.11* .54** .39** .11* 1

10. 가족가치관 .24** -.19* .12* .35** -.11* .17* -.25** .01 .09 1

*p<.05, **p<.01

<표 5> 결혼안정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결혼안정성

모델Ⅰ 모델Ⅱ

 B β  B β 

인구사회학적변인

성별1) .19 .16** .07 .05

연령 -.03 -.17*** -.03 -.16**

주관적 경제 수준 .36 .36*** .32 .32***

교육수준 .02 .15 .02 .04

종교2) .22 .16*** .25 .18**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62 -.60***

경제문제 스트레스 -.39 -.41***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20 -.25**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05 .07

가족가치관 .25 .26***

상수 3.91 3.41

Adjusted R2  .370   .530

F 30.49*** 28.41***

dw 2.03 2.09

주: 1) 남성=1, 여성=0, 2) 유=1, 무=0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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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

트레스, 가족가치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생활 유지 20년 이상이 된 중년기 기혼남녀 302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 요

약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 생활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3.07점(SD=.58)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이 

3.13점(SD=.7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년기 시기가 자녀교육비를 비롯해 노부모지원의 부

담, 은퇴를 앞둔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되는 상황임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년기 기

혼남녀의 가족가치관의 경우 3.31점(SD=.64)으로 전

통적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김혜영 외

(2007)과 은기수(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결

혼안정성에서도 3.24점(SD=.84)으로 나타나 결혼생

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

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스트

레스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

에는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시기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증진에 기여하

는 가족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관련 요인들이 결혼안정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정된 경제활동

에 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가족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통적이

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 때 결혼안정성을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혼안정성도 달라 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가

치관이 근대적이기 보다는 다소 전통적 가족가치관

의 경향으로 나타났고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개인이

나 사회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즉, 가족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나 정서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존재

한다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옥선화·진미정, 2011) 

결혼안정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부들 역시 지속적으로 많

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은 결혼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변인들 일부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

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들과(김득성, 1992; 조은영, 2003) 불일치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기

존의 선행연구들이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최근 중년기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부부들이 황혼이혼, 졸혼으로 결혼생활을 끝내는 위

험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의 인적자원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종교가 있을 경우 결혼안정

성이 높은 것으로 종교가 결혼생활의 유지에도 유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족

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는 최근 

국내외적 경제 위기가 가속화 되는 과정에서 특히 

가장 생산성이 높아야 할 생애단계에 있는 중년층들

이 조기 퇴직 및 해고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재

취업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족원을 위한 부

양비 부담이 가장 높을 시기에 임금절벽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의 개선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곧바로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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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년층의 고용안정성

을 비롯한 소득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

책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 가족관계스트레스는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통합에 도움이 되는 가족단위의 문화서비

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역할 수행과 의

사소통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

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자들의 가족관계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유지 및 노년기 이

후의 부부관계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중년기 기혼남녀의 주요 가치로 작동할 때 결과적으

로 결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격히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

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해 가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

는데 있어서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가치관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중년기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가족관

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

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 중년기 결혼안

정성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결혼생활에 유용성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년기 부부의 행복에 기반한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개입이 

요청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

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중년기 부부의 

부부관계와 가족자원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

기적 징후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함께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중년기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결혼안정성은 단일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혼남녀 각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가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은 단일한 속성에 의

하기 보다는 각자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

로 개별사례의 특성이 반영된 가족자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

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의 다양한 영향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중년기 결혼안정성 및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 역시 중년기 결혼생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크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사는 중년 기혼

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

반화의 한계가 있다. 특히 가족생활스트레스, 가족가

치관과 결혼안정성은 지역적 편차가 크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

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

안정성의 경향 및 관련 영향 요인을 규명을 통해 안

정된 결혼생활의 가족자원을 탐구하는데 하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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